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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책임분담에 대해 여호와가 친히 네게 말하

노라.

나의 사랑의 날개야

너는 나에게 사랑의 책임분담을 다하고 있느냐?

사랑의 책임 분담은

1. 사랑에 대한 굳건한 믿음 가져라.

사랑은 믿음 없이는 흔들리게 되어 있다.

이것은 나 여호와가 6천 년 동안 수없이 봐 왔다.

작은 풍파에도 믿음 없는 사랑들이 스러져 

사랑의 쑥대밭이 되어 내 마음, 심정 쑥대밭이 되는 

날이 

너무 많고도 많았도다.

2. 사랑의 고백을 하여라.

너의 신혼골수를 쪼개어 보는 나 여호와이다.

그러나 고백하지 않는 사랑은 온전히 받지 않는다.

사랑하는 남녀를 보아라.

제 아무리 사랑한다 하여도 

사랑 표현도 고백도 하지 않으면

애인 사이겠느냐? 

친구 사이도 아니고 그냥 아는 사이지.

3. 사랑의 영광을 돌려라.

찬양, 기도, 전도, 치어, 모델 모든 것을 

사랑을 근본 하여 영광 돌려라.

네가 살아 움직이는 것조차 호흡하는 것마저도

나를 사랑함으로 영광 돌려라.

사랑을 근본한 영광은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니라.

4. 나의 사랑을 깨달아라.

나와 예수, 선생의 

지극하고도 극적인 사랑에 대해

온전히 알고 깨달아야 한다.

사랑의 깨달음은 깨닫는 즉시 

성령의 불, 사랑의 불이 떨어진다. 

그 불을 통해 한 단계 더 변화될 수 있고 

휴거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각 개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내 사랑에 대해 무감각하며 잘 느끼지도 못하여 

서운함을 타고 낙심하여 사탄에게 틈을 보여주어 

결국엔 유혹과 꼬임을 받게 된다.

나는 너희를 수시로 무시로 사랑해주고 있으니 

생활 가운데 내가 사랑해주는 것, 작은 것까지 깨달

아

감사 영광 돌려야 한다.

5.사랑을 구하여라.

영계 사랑은 한계가 없다.

나 여호와의 사랑엔 끝이 없다.

종착역이 없다. 

늘 더 높고 더 깊은 내 사랑 안에 들어오고자

사랑의 근본 나 여호와에게 

진정 뜨거운 사랑을 간구하여라.

진실로, 사랑으로 내 사랑을 간구하여라.

6.사랑의 집중하여라.

전도, 기도, 찬양, 말씀 

그 모든 것도 나의 사랑, 사랑, 사랑이다.

사랑이 핵심이요, 사랑이 최고이니라.

사랑의 집중하여라.

매주 너희에게 나가는 

주일, 수요 말씀은 나의 사랑이며,

계시 말씀도 나의 사랑이며,

감동도 깨달음도 나의 사랑이다.

성령도 나의 사랑이다.

나는 6천 년 전 구약 때도 

6천 년 후인 지금 재림 때에도 사랑. 

오직 사랑 하나로 역사하였고 이끌어 왔노라.

나의 사랑의 집중하여라.

사랑의 믿음도,

사랑의 고백도,

사랑의 간구도,

사랑의 확신도,

사랑의 대화도,

사랑의 깨달음도 끊임이 없어야 한다.



그러하면 세밀한 내 사랑까지도 느끼게 될 것이니

라.

농부가 나무에 집중하면 나무가 잎의 색이 바뀌고,

가지가 하나라고 더 뻗어나가면 바로 알아차리듯

내 사랑에 집중하면 세밀한 나의 사랑마저도 

다 느끼게 되는 것이다.

내 사랑아.

내 사랑들아.

미세하고 작은 내 사랑부터 

영원히 너희를 구원할 최고의 내 사랑까지 

너에게 거함을 진정 깨달아라.

내 사랑에 도전하는 자 그 누구냐.

내 사랑에 도전하여 나 여호와의 사랑을 가져가거

라.

어느 누구든지 도전하여라.

사랑의 도전을 쉬어서는 안 된다.

사랑의 순위는 늘 바뀌고 있노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된 자가 나중 된다. 

이 세상에 늘 변함없이 나를 최우선으로 사랑하여

라.

내 사랑에 최우선인 자가 있노라.

바로 선생이니라.

그러니 선생 통해 나가는 나의 말, 예수의 말속에서 

사랑을 제대로 배워라. 

선생이 많이 알려주지 않느냐.

섭리사 내 사랑이 무궁토록 거함을 알아라.

사랑의 신랑

나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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